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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에서는 행운을 의미한다는 “7”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유독 7회에 점수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럭키세븐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고
대에서부터 이어지는 행운의 숫자와 연계되면서 “7”은 그렇게 기분 좋은 숫자가 되었다. 일산점의 7주년을 맞아 
방문하는 길이 즐거운 이유이기도 하다. 

필요한 것만 권하는 피부주치의



SNS 플랫폼은 건재함의 역사다  
일산점은 개원 이후 블로그를 비롯해 카카오톡채널 등 SNS 플랫폼
을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병원이다. 병원에서 온라
인 마케팅은 어떤 의미 일까. 
“블로그를 중심으로 계속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유지할 생각인데
요. 수치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고객과의 신뢰도를 쌓는데 기여
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원 전후에 온라인상에서 일산점을 만나볼 수 
있는 공식 채널이기도 하고요. 해당 블로그를 접한 고객님에게 진료 
현장을 넘어 일산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니까요.” 정리하면 
SNS 플랫폼을 통한 최대 성과는 일산점의 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
다. 병원은 OPEN/CLOSE 시간이 있지만 SNS 플랫폼은 24시간 가
동되면서 일산점의 면면을 보여주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 무좀 레이저 치료가 의미하는 것 
최근 무좀 레이저 치료를 런칭하면서 모든 콘텐츠를 정비하고 SNS 
채널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했다. 피부과전문의이며, 입증된 레이
저 치료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전략이었는데 선택과 집중의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통해 믿을 수 있
는 피부과전문의 병원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환자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순간이다. 
“최근에 마케팅 효과를 거둔 사례인데요.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부과전
문의 병원으로서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안내하고 내원시 연
장선상에서 동일한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는 것 같습
니다. 무좀 치료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환자들도 치료 효과에 만족
하면서 주변 이들에게 믿고 권하는 시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
내가 남편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무좀 시술을 받다가 추
가 문의를 하면서 아내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 등 신규 환자 유입에
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필요한 것만 권하는 피부주치의, 그 담백함  
7년간 일산점에서 함께 한 직원들과 고객들의 인연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총괄과장을 비롯해 구성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모습은 병
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안정감 있게 형성한다. 그 안정감이 고객에
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당연지사. 직원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
면서 김원장은 매 순간 긴장감을 가지고 피부과 시술의 진화, 고객
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
혔다. 
“개원 이후에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필요한 것만 권하
는 원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칭찬인 듯 아닌 듯 그 의미를 알 수 없었
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의미로 느껴져요.” 과잉 진
료가 없다는 걸 이젠 고객이 스스로 알아 차리고  대체적으로 권하
는 시술은 믿고 받는다고 한다.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게 진료하는 
피부과전문의로서 그동안의 신뢰가 쌓인 결과이리라. 피부과는 생
애 주기별로 경험해야 하는 곳, 예방 차원의 시술 외에는 현재 필요
한 것만 권해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만 권하는 피부주치의, 앞으로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피부

주치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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